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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역 인구와 경지면적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

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의 인구이동이나 경지면적 변화 각각의 주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들의 상호작

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 또한, 새로운 노동 공급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단위의 정량적 

연구도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구 변화, 경지면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의 상호작용을 패

널 자기 상관 모형(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인구유입률

과 경지면적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경지면적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 면적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지면적 감소 현상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해

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인구이동, 재배면적, 외국인 근로자, 패널 자기 상관 모형

Abstract: Understand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population dynamics and cultivated land is cru-
cial for promoting regional economic vitality and enhancing food security. While prior research often addressed 
population migration and changes in crop area separately, this study employs a 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 to examine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regional population shifts, changes in crop area, and the in-
flux of foreign workers in agriculture. The results reveal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influx and 
crop area, indicating a negative impact on each other. Moreover,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an expansion in 
crop area, particularly in field cultivation, significantly correlates with an increase in foreign workers. These find-
ings underscore the mutual influence of labor shortages and diminished land availability in agricultur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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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고령화는 농촌지역 경제 

발전의 큰 불안 요인이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0년 37%에서 2022년 50%

로 상승하였고 이 중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같은 기

간 46%에서 63%로 상승하였다.1) 이처럼 농업생산 활

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전

체 농작물 생산 규모를 줄이고 생산자의 생산 작물 선

택에 영향을 주어 국가 식량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Liao et al., 2019). 이미 고령화 심화 지역에서

는 유휴농지가 늘어나고 논과 밭을 포함한 전체 경지

면적 및 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서울신문 2023.2.27.자).

한편, 도시로의 이주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노동 인력 감소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일부 해

결되고 있다. 농축산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는 고용허가제(E-9)나 계절 근로제(C-4 혹은 E-8)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한다. 이 중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수는 2010년 9,718명에

서 2022년 35,831명(약 3.7배)으로 증가하였다(법무

부, 통계월보).2) 고용허가제도는 장기간(최장 9년 8개

월) 근무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착 생활은 지역 

경제와 지역 영농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 경지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에서 고령화

가 심각하고,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으

므로(여창환·서윤희, 2014; 김이선 외, 2019),3) 농업 

부문의 노동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

자의 유입은 지역의 인구변화 그리고 경지면적과의 상

호작용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 부족과 이보다 많은 미등

록 외국 인력(불법 체류·불법 취업)에 관한 정보 부족

을 이유로 농촌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지역

의 사회경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미하

다(엄진영, 2021).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인구이동, 경지면적, 그리고 

새로운 노동 공급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상호관계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의 인

구이동, 경지면적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지역의 인

구변화와 경지면적의 관계를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를 통해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셋째, 지역 단위의 

인구변화, 경지면적 및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의 동적 

상호작용을 패널 벡터 자기 회귀 모형(Pane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이하 패널 VAR 모형)을 활용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패널 VAR 모형은 패널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수 간의 내생적 상호 연관성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Granger 인과관계 등의 분석을 수

행한다. 일반적인 패널 모형이 아닌 패널 VAR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패널 VAR 모형은 

다변량 시계열 분석의 한 종류인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패널형태로 확장한 것으로, 

두 변수간의 동적인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시계열 분

석 특유의 강점을 지닌다. 즉, 하나의 변수가 타 변수

에 주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한 

일반적 패널 모형에 비해, 영향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

함을 가정한 모형이기에 충격-반응의 시간적 변화추

이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패널 VAR에서는 모형에 

설정된 변수들의 과거 값이 타 변수들의 현재 값에 영

향을 미침을 가정한다. 따라서 다시점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할 수 있기에, 위에서 언급한 동적 영

향의 고찰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일반적인 패널 모

형에서는 각 시점의 독립변수는 해당시점의 종속변수

에만 영향을 미침을 가정한다. 셋째. 내생성을 효과적

으로 제어할 수 있다. 패널 VAR에서는 각 변수의 과거

influx of foreign workers potentially offering a positive impact on addressing structural challenges in rural areas. 

Key Words: �Migration, Crop Area, Foreign Workers, 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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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변수들이 내생변수의 도구변수로 쓰이면서 내생

성을 제어하는 동시에 더욱 인과관계에 가까운 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22). 이 모형을 활

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역 인구변화 혹은 

경지 이용과 유의한 상호영향을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지면적 감소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등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2. 현황분석

본 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제인 인구이동, 경지면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요약하고자 한다. 세계

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

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초에는 도시 거주 비율

이 80%를 넘어섰으며 그 이후 정체되어 있다.4) KOSIS

의 「인구이동통계」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인구 순이

동률 자료를 나타낸 <그림 1>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을 제외한 광역시, 전라도 및 경상도는 대부분 기간에 

인구 유출을 경험했으며,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세종시, 제주도는 증가율의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다.5) 이러한 추이를 통해 

전통적인 대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유출되고 

수도권 인근 시도 및 제주도에서는 인구가 유입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2>는 통계청의 「농지면적조사」를 통해 조사

된 논, 밭 및 전체 경지면적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 

경지면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논 면적 감소의 

정도가 밭 면적 감소보다 크다. 경지면적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유휴화와 도시확장 등에 따른 농지전용 

증가로 최근 10년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박석두·

채광석, 2013).

<표 1>은 「농업총조사」에서 조사한 경지 규모별, 경

영형태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자 수를 보여준다. 

2010년과 2020년도의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비교

해 보면 1ha 이상의 대규모 경지에서 약 2.3배가량 상

승하여 1ha 이상 경지 농가 고용인력의 약 37%를 차

지했다. 경영형태별 수치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

율은 2010년 대비 논벼 및 식량 작물은 약 3.5배, 채소 

및 과수 작물은 약 2.5배 상승하였다. 비교적 노동 투

<그림 1> 시도별 인구 순이동률(%)

<그림 2> 전국 경지면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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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이 적은 논벼 및 식량 작물 생산에서도 외국인 근

로자는 고용인력의 약 23%를 차지하였다. 

<그림 3>은 법무부 「통계월보」를 통해 공개된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시

군구 단위 분포를 보여준다. 전국 시군구에서 2008

년 대비 2022년 외국인 근로자가 늘었고, 농업부문 외

국인 근로자 수 상위 5개도는 경기도(9556명), 충청

남도(5720명), 경상남도(3721명), 전라남도(3118명), 

전라북도(2884명)이다. 인구 대비 비율은 충청남도

(0.26%), 전라남도(0.18%), 제주도(0.17%), 전라북도

(0.16%), 충청북도(0.12%) 순으로 높다. 요약하면, 작

물생산 전반에서, 특히 농지 면적이 크고 노동집약적

인 밭작물 생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

났고, 이들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국

에 분포되어 있다.

<표 1> 경지 규모, 경영 형태별 근로자 수

2010 2020

내국인(명) 외국인(명) 외국인 비율(%) 내국인(명) 외국인(명) 외국인 비율(%)

경지 규모별

1ha 미만 9,009 1,349 13.02 79,342 17,773 18.30

1ha 이상 13,221 2,457 15.67 70,017 41,158 37.02

경영형태별 농가

논벼 및 식량 작물 3,525 237 6.30 58,279 17,049 22.63

채소, 과수, 화초 작물 14,720 2,136 12.67 76,199 35,804 31.97

자료출처: 「농업총조사」

<그림 3> 농업 부문 등록 외국인 근로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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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연구 가설

1) 선행연구

인구와 농업생산은 경제 개발을 설명하는 주요한 관

계이다. 18세기 말 Malthus는 인구과잉에 따른 미래를 

우려하며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량 증가의 관계를 그 

근거로 사용했다(Malthus, 1798). 이후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혁신적으로 증가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은 

오히려 전 세계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

다(Buchholz, 2007). 또한, 20세기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으로 대표되는 농업 생산성의 혁명은 농

촌지역 인구의 도시 이주(rural-out or rural-urban 

migration)를 강화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Heberle, 

1938; Li & Zahnizer, 2002). 

이러한 대규모 이주 혹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

화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 되어왔다. 첫째로,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거시경제학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대규모 이주가 국가 단

위의 생산성, 경제 성과 및 노동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Kogel & Prskawetz, 2001; 

Hansen & Prescott, 2002; Headey et al., 2010; 

Bryan and Morten, 2019; 장도환·임정빈, 2021). 둘

째로, 도시 연구의 관점에서는 이주 현상의 영향을 도

시 경제, 주택 시장, 또는 도시 환경 등의 관점에서 중

점적으로 다루었다(Ledent, 1982; Beauchemin and 

Bocquier, 2004; Yu et al., 2015).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관점에서는 대규모 인구 

유출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권상철, 

2005; Mendola, 2012). 이와 같은 지역 단위 연구에

서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와 농업생산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었

다(Goldsmith et al., 2004; Josephson et al., 2014). 

이 연구들은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Gray, 2009; Greiner and Sakdapolrak, 2013), 

농업 생산성과 인구이동 및 이주민 유입 간의 관계

(McCarthy et al., 2009; Taylor, 2010), 가족 구조 변

화와 농업생산 관리 기법 결정 간의 영향(Thorner et 

al., 1986)을 분석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관한 연

구에서는 고령화 현상과 농업생산 간의 관련성을 실

증분석 하였다(Jaquet et al., 2015(Nepal); Liao et al., 

2019(China); Caulfield et al., 2019(Ecuador)).

2) 연구 가설

본 절에서는 연구의 가설을 수립하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가설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다. <그림 4>는 지역 단위의 인구변화, 경지 및 재배면

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에 대한 연구 가설을 

나타낸다. 경지 및 재배면적, 인구이동, 외국인 근로자 

세 요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혀낸 선행 연구는 없

으나, 두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다(Taylor, 2010; De Brauw 

2019). 즉 본 연구에서는 이주와 이민에 따른 지역의 

인구변화와 농가의 재배 의사결정이 지역의 노동수요

와 공급을 통해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한다. 특히, 농가

의 재배 의사결정을 나타내기 위해 생산량이 아닌 재

배면적을 연구의 주요 변수로 포함하였다. 단위당 생

산량 변수보다 경지면적의 변화가 생산자의 작물(최

종재) 생산 여부 의사결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Taylor(2010)와 De Brauw(2019)가 각각 발표한 농

업과 인구이동에 관한 총설 논문에 따르면 재배면적

은 지역의 노동수요와 공급 변화에 유기적으로 반응한

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인구 유출로 경제활동 인구

가 줄면 노동 투입이 큰 노동집약형 작물의 생산 면적

이 줄어들 수 있지만(Lucas, 1987; De Brauw, 2010; 

Chen et al., 2014), 농업 기술의 발달로 단위 생산당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면 노동수요 또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인구유출에 따른 생산면적 감소 폭이 크지 않

을 수 있다. 반대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 노동 공

급이 원활해지므로 노동집약형 작물생산 면적이 늘어

날 수 있지만(Taylor, 2010), 유입된 인구가 2차 및 3

차 산업을 성장시킨다면 기존의 노동력까지 흡수하여 

오히려 작물생산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Zhong et al., 

2019). 

경지 및 재배면적의 변화 또한 지역의 인구구조 변



26 조서진·윤희연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adel et al., 2019). 경지면

적의 감소는 작물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수요를 감

소시켜 임금을 하락시키므로 해당 지역 경제활동인구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노동집약형 작물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은 지역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인구 유입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인구변화와 재배면적의 상호작용은 농업에 종사

할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영

향력이 더 클 수 있다. 즉, 지역 노동 공급의 변화는 지

역 간 상대임금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약화 또는 강화할 수 있고, 이는 생산자의 작물 재배면

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aylor, 2010). 예

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해당 지역의 가용 노

동 인력을 증가시켜 노동집약형 작물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노동 공급에 따른 임금 하락은 기존 노동자의 

이탈을 일으킬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출은 지역

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 작물생산을 줄일 수 있지만, 

지역 임금의 상승으로 새로운 노동자의 이주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력은 내국인 

근로자와의 상대적 임금 차이, 생산 작물의 요소(노동) 

수요 탄력성, 내국인 근로자의 노동 공급 탄력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Young, 2013). 즉,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유출의 영향은 내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차이

가 클수록, 생산 작물의 생산요소 대체탄력성이 작을

수록, 내국인 근로자의 이직 혹은 이주가 쉬울수록 커

질 수 있다. 

요약하면, 인구이동과 외국인 근로자 수의 변화는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지역의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작물 생산자의 작물생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경지 및 재배면적

의 변화는 작물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수요를 변화시켜 

지역의 인구변화와 상호 연관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노동수요-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생산요소 대체

탄력성이 낮을수록, 노동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가 어

려운 단기일수록,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이가 클

수록 더 커질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인구

이동,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변화와 상호 관련성이 예

상되는 농업 부문의 지표(농업 생산성, 경지면적 등)

들을 고려한 국내연구는 부족하고, 특히 농업부문 외

국인 근로자에 관한 정량 실증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구이동, 경지면적, 

외국인 근로자 변화의 상호 관련성을 계량적으로 추정

하고자 한다.

4.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41

개 시군단위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6) 연구 기간 중 

행정구역이 변하여 패널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세종시

와 청주시(청원군), 공주시, 연기군은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코로나19유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출국이 

어려워져 해당 기간은 분석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는 통계청의 「인구이동통

계」에 공개된 유입 인구수(=인구유입-유출)를 행정

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의 해당연도 연앙 인구

로 나누어 지역 인구 유입률을 도출하였다. 경제활동

인구 대신 전체 인구를 변수로 사용하여 꾸준히 상승

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농업 부문 취업 증가를 반영하

고자 하였다(마상진 외, 2023).

연간 경지면적 자료는 KOSIS에서 제공하는 「농지

면적조사」의 시군별 경지면적 및 논벼, 밭 면적 자료

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법무

부 「통계월보」를 통해 구축하였다. 해당 시군지역의 

연간 정주(定住) 가능성이 큰 고용허가제(E-9)를 통

해 입국한 근로자 중 농업 부문 입국자 수를 사용하였

다(<그림 5>).

시간에 따른 지역 인구이동률, 경지면적, 외국인 근

로자 수 변화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 

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다중 시계열 간

의 동적 상호관계를 추정하는 벡터 자기 회귀(Vector 

Auto Regression) 모형에 패널(Panel) 자료를 활용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모든 변수를 내생화하여 종속변

수와 그 시차, 그리고 다른 독립변수와 그들의 시차를 

양방향으로 분석하고, 인과성의 순서를 추론할 수 있

는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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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대한 영향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개체 간의 

차이를 추정하는 패널 고정/확률 효과 모형과 달리, 패

널 VAR 모형은 변수 간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영향을 

추정하기에 유용하다(Marques et al., 2020). 또한, 이 

모형은 여러 VAR 모형에 패널 자료를 적용하여 그룹

별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높인다. 

본 연구의 패널 VAR 모형은 Abrigo & Love(2016)이 

제시한 표준모형을 따른다. 시간에 따른 외생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 고정효과 및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고정효과를 

추가했다. 지역 i와 시간 t에 대해, 패널 VAR 추정 모

형은 아래 식 (1)과 같다.

Yi,t =
p
∑
1
βpYi,t-p+ Timet + ui + εi,t� (1) 

where i ∈ [1, 2, …, n], t ∈ [1, 2, …, T], ∀t > p

Yi,t: 분석 모형1- {인구유입률, 농업부문 등록 외국

인 근로자 수, 경지 면적}	

분석 모형2- {인구유입률, 농업부문 등록 외국인 근

로자 수, 논벼 면적, 밭 면적}

p: 시차 수

Timet: 시간 고정효과

ui: 지역 고정효과

εi,t: 오차항

위 패널 VAR 모형의 추정방정식은 각 독립변수가 

독립변수 자신과 나머지 변수들의 시차 변수들을 종속

변수로 포함한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따른다. 첫 번째 

분석모형에서 내생변수 벡터 Yi,t는 인구유입률, 농업

부문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와 전체 경지면적을 변수

로 갖는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분석모형에서는 경지면

적 변수를 논벼 면적과 밭 면적으로 대체하여 경영형

태에 따른 노동수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한다.7)

한편, 시차를 가진 종속변수의 내생성 문제와 일반

적인 평균 차분 방법으로 인한 과도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전진 평균 차분 방법을 적용한 Helmert 과

정(Helmert transformation)을 사용했다.8) Helmert 

과정을 통해 변수들의 정상성을 유지하며 고정효과 변

수를 제거하고 시스템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량을 적용해 일치추정량을 구했다(민

인식·최필선, 2022). 

패널 VAR 모형 추정 후 사후분석으로 Granger 인

과관계, 충격 반응 함수(Impulse Reponse Function), 

분산 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사후 추정하

였다.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패널 VAR 모형의 각 

추정방정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종속변수 혹은 모든 종

속변수의 과거값이 유의하게 독립변수 현재값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정한다.9) 마지막으로 패널 VAR 

모형 추정 계수를 바탕으로 충격 반응 함수를 추정하

고 분산 분해를 분석한다. 충격 반응 함수는 t 시점의 

충격에 독립변수 자신뿐 아니라 각 내생변수의 시간에 

따른 반응 경로를 추정한다. 분산 분해는 충격 변수의 

충격이 반응 변수의 분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통해 충

격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여준다. 

<그림 4> 인구이동, 경지면적, 외국인 근로자의  

상호영향 관계도

<그림 5> 농업 부문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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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41개 횡단자료와 12년도의 시간

자료로 이루어진 패널데이터를 사용한다. 패널데이

터의 가성 회귀(spurious regression) 문제해결을 위

해 다음 세 가지 방법의 단위근 검정을 시행하였다: 

ADF(Augment Dickey-Fuller)를 이용한 Fisher형

(Maddala and Wu 1999; Choi 2001) 단위근 검정(이

하 Fisher 검정), Levin, Lin and Chu(2002) 단위근 검

정(이하 LLC 검정), Im, Pesaran, and Shin(2003) 단

위근 검정(이하 IPS 검정). 경지면적과 논 면적,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의 수준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차분 변수를 통해 모든 귀

무가설이 기각되었다(<표 2>).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

자 수와 경지면적 변수들은 비정상성(nonstationary)

이 해결된 차분 변수로 분석했다. 

패널 VAR 모형의 최적 시차는 Abrigo & Love 

(2016)이 제시한 선정 방법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패널 VAR 모형의 최적 시차는 C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MBIC(Modifi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MAIC(Modified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그리고 MQIC 

(Modified Hannan-Quinn Criterion)의 추정치들을 

최저로 만드는 시차이다. 내생성 및 자기 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차 도구변수를 사용하였고, 도구변수

의 과잉식별(overidentification) 문제는 Hansens’s J 

통계량을 통해 검정하였다. 도구변수의 시차는 다양한 

차수와 지연 변수를 포함한 모델들의 검정을 통해 가

장 낮은 추정치를 주는 도구변수 시차(9)로 선정되었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차 선정 기준 추정치들

<표 2>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Fisher 검정 LLC 검정 IPS 검정

수준변수 차분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인구유입률(%) 941.64*** 2277.47*** -31.66*** -55.15*** -13.40*** -31.23***

농업부문 등록 외국인 수 154.14 566.28*** -12.70*** -27.10*** 4.86 -7.91***

경지면적(1000ha) 343.33*** 1475.67*** -13.15*** -44.42*** 2.45 -21.69***

논벼면적(1000ha) 227.70 1475.28*** -9.58*** -44.49*** 3.25 -22.75***

밭면적(1000ha) 606.91*** 1770.63*** -21.41*** -47.44*** -5.55*** -25.36***

주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

<표 3> 시차 선정 기준

시차 CD Hansen’s J J p-value MBIC MAIC MQIC

모형1

1 1 74.61 0.39 -281.70 -69.39 -155.66

2 1 62.78 0.48 -248.99 -63.21 -138.70

3 1 51.09 0.59 -216.14 -56.91 -121.62

4 1 43.32 0.54 -179.38 -46.68 -100.60

모형2

1 1 128.15 0.40 -490.44 -121.85 -271.63

2 1 107.01 0.54 -432.41 -110.99 -241.61

3 1 84.33 0.73 -375.90 -101.66 -213.10

4 1 66.34 0.80 -314.71 -87.66 -179.63

주1: 도구변수 시차 instlags(1/9)

주2: 관측치 수 =141, 패널 수 =141, 평균 관측 기간 수 =1 표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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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최적의 시차는 시차 1로 제안되었으나, 변수

들의 동적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차 

2를 최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모형의 패널 VAR 모형 분석 결과를 

먼저 해석하고, Granger 인과관계, 충격-반응 함수 

분석 그리고 분산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패널 VAR 모

형 분석 결과 해석의 유의성을 추가로 보고한다.

1) 분석 모형1 - 인구유입률, 농업부문 등록 외국

인 근로자 수, 경지면적 결과

<표 4>는 인구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경지

면적 변화 간의 관계를 패널 VAR 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구유입률과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는 각각 자기 변수의 1년 지연에 긍정

적으로 반응한다(계수=0.380, p<0.01; 계수=0.626, 

p<0.01). 인구 유입이 일어난 곳은 일자리와 주거지 

제공이 활발한 지역일 수 있다. 2022년 「인구이동통

계」의 연령 및 전입 사유별 이동 건수를 보면 직업 및 

주택은 전체 이동 건수의 20대 54.4%, 30대 55.7%, 

40대 58.8%, 50대 57.5%, 60대 35.1%를 차지했다. 김

이선 외(2019)에서도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 유형을 

도시 개발, 산업단지 입주 등의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인구변수의 긍정적 반응은 주택 및 직업적 

이유로 인구 유입이 일어난 지역에서 단기간 인구 유

입이 강하게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가 유입

된 지역에서는 서비스업 및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수

요가 늘어 이를 제공하기 위한 인구를 추가로 유인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유입이 단기적으로 추가 이주

를 촉진하는 이유는 직업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외국인 근

로자는 농업 부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들이 

유입되는 지역은 농업이 활발한 지역일 것이다. 더불

어, 이주 외국인들이 체류자격별로, 국적별로 공동체

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유입된 외국인이 

많은 곳에 추가 유입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박

세훈·정소양, 2010).

경지면적은 자기 변수의 1년 지연에 통계적 유의성

이 없고, 2년 지연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계수=-0.166, p<0.1). 이는 특정 해에 경지면

적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의 꾸준한 확장이 일

어나지 못하고 곧 다시 농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작물 수요에 변동이 없다면, 재

배면적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량 증가는 작물 가격을 

하락시켜 재배면적을 다시 줄일 수 있다.

경지면적은 인구유입률 2년 지연에 부정적으로 반

응하고(계수=-1.966, p<0.01), 인구유입률은 경지면

적 변화의 1년, 2년 지연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계수

=-0.013, p<0.05; 계수=-0.011, p<0.05). 인구유입

<표 4> 패널 VAR 모형 분석 결과 - 분석 모형1

반응변수

충격변수

인구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경지면적(1000ha) 변화

t-1 t-2 t-1 t-2 t-1 t-2

인구유입률(%)
0.380***

(0.070)

0.064

(0.432)

0.275

(4.253)

0.194

(3.950)

-0.013**

(0.006)

-0.011**

(0.005)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0.001

(0.002)

-0.001

(0.002)

0.626***

(0.180)

0.230

(0.195)

0.0002

(0.0002)

0.000

(0.0002)

경지면적(1000ha) 변화
-0.738

(0.468)

-1.966***

(0.709)

122.502*

(72.346)

69.110*

(37.952)

0.0776

(0.064)

-0.166*

(0.091)

주 1: (  )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주 2: 관측치 수 =1128, 패널 수 =141, 평균 관측 기간 수 = 8

주 3: Lag 2 instrument l(1/9)



30 조서진·윤희연

률과 경지면적의 부정적 관계는 농지의 타목적 전용과 

인구이동 패턴을 설명한다. 즉 인구가 늘면 주거 및 인

프라 제공을 위해 농지전용이 일어나고, 새로운 개발 

활동은 일자리와 주거지를 제공하여 또다시 인구를 유

인하게 된다. 이 경우, 개발을 위해 지역의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지역개발이 진행된 후 해당 지역의 인구유

입이 촉진될 수 있다. 

<표 5>는 시계열에서 특정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

수의 변화보다 먼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 Granger 

인과관계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Granger 인과관

계 분석의 귀무가설은 제외변수가 해당 방정식 변수

에 Granger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유입률

과 경지면적 변화는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므로 양방향 

Granger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 4>패널 

<표 5>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 - 분석 모형1

Granger 인과관계 방정식 / 제외변수 χ2 검정통계량 확률

종속변수: 인구유입률(%)

경지면적 변화 8.220 0.016**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0.496 0.780

모두 8.730 0.068*

종속변수: 경지면적 변화

인구유입률 8.045 0.018**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0.753 0.686

모두 8.768 0.067*

종속변수: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인구유입률 0.241 0.886

경지면적 변화 4.504 0.105

모두 4.644 0.326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그림 6> 충격 반응 함수 결과 그래프 - 분석 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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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모형 결과에 나타난 인구유입률과 경지면적 변

화의 유의미한 상호영향을 지지한다. 종속변수가 모든 

독립변수와 Granger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가 종속변수인 경우

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었다. 

다른 변수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각 변수의 반응을 

나타낸 충격 반응 함수 그래프(<그림 6>)는 위에서 언

급한 결과와 일치한다. 인구유입률은 인구유입 충격 

후 초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그 영향력은 시간

이 갈수록 줄어든다. 경지면적 변화도 이와 비슷한 결

과를 보인다. 경지면적 변화와 인구유입률은 서로의 

초기 충격에 단기 감소를 경험한 후 원래 수준으로 회

복되었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다. 

<표 6>에 나타난 분산분해 결과는 모든 변수에서 자

기 변수의 충격이 이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변수들은 설명력은 적은 것을 

보여준다. 경지면적 변화의 분산 중 최대 32.6%가 외

국인 근로자 수 변화로 설명되지만, 경지면적 변화의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분산의 설명력은 1.06%로 낮

다.

2) 분석 모형2(인구유입률, 농업부문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 논벼 면적, 밭 면적) 결과

분석 모형2의 패널 VAR 모형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절에서는 경지면적 대신 논벼 면적과 밭 면

적을 포함하여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이 절에서는 자

기 변수의 영향이 모형 1의 결과와 다른 경우, 그리고 

논과 밭의 결과 차이에 집중하고자 한다. 두 인구변수

는 각자의 지연된 영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계수

=0.319, p<0.01; 계수=0.615, p>0.01; 계수=0.289, 

p<0.1), 두 면적 변수는 자기 충격 2년 지연에 부정적

으로 반응한다(계수=-0.234, p<0.01; 계수=-0.138, 

p<0.01). 

인구유입률의 증가는 1년 시차를 두고 외국인 근로

자 수를 증가시키지만 2년 시차를 두고 밭 면적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5.690, p<0.1; 계수

=-0.012, p<0.01). 이러한 결과는 모형 1에서 관찰되

었던 인구유입과 경지면적 간 부의 관계와 일치한다. 

또 다른 인구변수인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는 인구유

입률이나 면적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논벼 면적의 증가는 1년 지연

에 밭 면적을 감소시켰다(계수=-0.072, p<0.01). 논

<표 6> 분산분해 결과표 - 분석 모형1

충격 변수 → 반응 변수

충격변수 인구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변화 경지면적 변화

반응

변수

인구 

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변화 

경지 면적 

변화

인구 

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변화 

경지 면적 

변화

인구 

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변화 

경지 

면적 변화

년도

1 1 0 0 0.021 0.979 0 0.0004 0.0002 0.999

2 0.993 0.0008 0.006 0.016 0.831 0.153 0.014 0.0022 0.984

3 0.943 0.0008 0.057 0.012 0.722 0.266 0.0353 0.0039 0.961

4 0.936 0.0009 0.064 0.016 0.698 0.286 0.0379 0.0049 0.957

5 0.935 0.0012 0.064 0.020 0.686 0.294 0.0380 0.0061 0.956

6 0.934 0.0015 0.065 0.023 0.673 0.304 0.0386 0.0072 0.954

7 0.932 0.0018 0.066 0.025 0.662 0.313 0.0390 0.0083 0.953

8 0.931 0.0021 0.067 0.027 0.654 0.318 0.0392 0.0091 0.952

9 0.931 0.0024 0.067 0.029 0.649 0.322 0.0393 0.0099 0.951

10 0.930 0.0027 0.067 0.030 0.644 0.326 0.0393 0.0106 0.951



32 조서진·윤희연

벼와 밭 면적의 부정적인 관계는 논벼와 밭작물이 경

지 사용에서 경쟁 관계임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의 전

체 경지면적이 증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거나 감소할 

때, 논벼와 밭의 부정적인 관계는 심화할 수 있다. 논

벼 면적은 2년 지연 충격에 외국인 근로자 수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46.270, p<0.10). 이는 

<표 1>에 나타났듯이 기계화율이 높아 비교적 노동수

요가 적다고 알려진 논 작물생산도 외국인 근로자 유

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밭 면적 변화의 지연된 영향은 모든 변수와 유의

한 관계를 나타냈다. 밭 면적이 증가하면 1년, 2년 후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고(계수=122.494, p< 

0.01; 계수=82.722, p<0.01) 1년 후 논벼 면적은 감

소, 2년 후 인구 유입 또한 감소하였다(계수=-0.484, 

p<0.01; 계수=-0.138, p<0.01). 이 결과는 모형 1에

서 도출된 경지면적과 타 변수들과의 관계가(<표 4>) 

논벼 면적보다는 노동집약적인 밭 면적 변화로 야기되

었음을 보여준다.

모형2의 Granger 인과관계 결과에서 종속변수가 

다른 모든 독립변수에 Granger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10%의 유의수준에서 모두 기

각되었다(<표 8>). 밭 면적변화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Granger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밭 면적 

변화는 인구유입률 그리고 논벼 면적 변화와 양방향 

Granger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 변

화에 Granger 인과관계가 유의하지만 반대는 성립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집약적인 작물을 생

산하는 밭 면적이 인구변수들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노동수요 및 공급을 통해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한 

연구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림 7>에 나타난 분석 모형2의 충격 반응 함수 결

과 그래프는 앞서 언급한 결과와 일치한다. 인구유입

률, 논벼 면적 변화, 밭 면적 변화 변수들은 자기 변수

의 충격에 단기 하락을 경험한다. 밭 면적 변화는 단기

간에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논벼 면적이나 인구유입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논벼 면적 변화는 충격 이후 초기에 외국인 근

로자 수 변화와 밭 면적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그 이후로는 95% 신뢰수준에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불분명하다. 

<표 9>에 정리된 분석모형 2의 분산 분해 결과는 자

기 변수 충격의 높은 분산 설명력을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 수의 변화 충격이 밭 면적 변화의 최대 28%를 

설명하지만 반대로 밭면적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를 최대 9% 설명한다. 이 결과는 밭 면적 변화와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의 상호작용이 다른 변수들보다 

<표 7> 패널 VAR 모형 분석 결과 - 분석 모형2

반응변수

충격변수

인구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논벼 면적(1000ha) 변화 밭면적(1000ha) 변화

t-1 t-2 t-1 t-2 t-1 t-2 t-1 t-2

인구유입률(%)
0.319***

(0.067)

0.047

(0.046)

0.001

(0.002)

-0.002

(0.002)

-0.128

(0.232)

-0.011

(0.194)

-0.150

(0.327)

-1.598***

(0.484)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5.690*

(3.047)

0.221

(2.411)

0.615***

(0.141)

0.289*

(0.169)

14.079

(23.722)

46.270*

(24.408)

122.494***

(35.545)

82.722***

(29.588)

논벼 면적 

(1000ha) 변화

0.011

(0.011)

-0.009

(0.009)

-0.001

(0.001)

-0.0001

(0.001)

-0.085

(0.065)

-0.234***

(0.067)

-0.484***

(0.150)

0.114

(0.087)

밭면적(1000ha) 

변화

-0.003

(0.005)

-0.012***

(0.005)

0.0004

(0.0003)

0.0002

(0.0003)

-0.072***

(0.028)

0.025

(0.037)

0.008

(0.046)

-0.138***

(0.044)

주 1: (  )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주 2: 관측치 수 =1128, 패널 수 =141, 평균 관측 기간 수 = 8

주 3: Lag 2 instrument 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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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 - 분석 모형2

Granger 인과관계 방정식 / 제외변수 χ2 검정통계량 확률

종속변수: 인구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0.937 0.626

논벼 면적 변화 0.344 0.842

밭 면적 변화 11.332 0.003***

모두 12.449 0.053*

종속변수: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인구유입률 3.491 0.175

논벼 면적 변화 3.649 0.161

밭 면적 변화 13.011 0.001***

모두 18.260 0.006***

종속변수: 논벼 면적 변화

인구유입률 2.188 0.335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1.543 0.462

밭 면적 변화 11.574 0.003***

모두 15.103 0.019**

종속변수: 밭 면적 변화

인구유입률 6.756 0.034**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2.034 0.362

논벼 면적 변화 9.484 0.009***

모두 18.737 0.005***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그림 7> 충격 반응 함수 결과 그래프 - 분석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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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설명력을 보여주지만, 인과관계의 방향 측면에서는 

면적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가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널 VAR 모형을 활용하여 인구변화

와 경지면적, 외국인 근로자 변화의 상호 관련성을 분

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지역의 

인구 유입은 향후 해당 지역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둘째, 경지 및 재배면적 증가는 단기적으

로 해당 지역의 경지 및 재배면적을 감소시킨다. 셋째, 

지역의 인구이동과 경지면적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부정적 상호작용

은 논벼 면적보다 밭 면적과 통계적으로 더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지

면적을 늘리고, 밭 면적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

<표 9> 분산분해 결과표 - 분석 모형2

충격 변수 → 반응 변수

충격변수 인구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변화

반응

변수

인구 

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변화 

논

면적 변화

밭

면적 변화

인구 

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변화 

논 면적 

변화

밭

면적 변화

년도

1 1 0 0 0 0.008 0.992 0 0

2 0.997 0.001 0.000 0.000 0.016 0.823 0.002 0.159

3 0.967 0.002 0.000 0.030 0.016 0.710 0.020 0.253

4 0.963 0.003 0.001 0.033 0.016 0.711 0.021 0.252

5 0.959 0.005 0.001 0.034 0.014 0.705 0.021 0.259

6 0.957 0.007 0.002 0.035 0.013 0.697 0.022 0.267

7 0.953 0.009 0.002 0.036 0.013 0.692 0.023 0.272

8 0.951 0.010 0.002 0.037 0.012 0.689 0.023 0.276

9 0.948 0.012 0.002 0.038 0.012 0.686 0.024 0.279

10 0.946 0.014 0.002 0.038 0.011 0.683 0.024 0.281

충격변수 논 면적 변화 밭 면적 변화

반응

변수 인구 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변화 

논

면적 변화

밭

면적 변화

인구 

유입률

외국인 

근로자 변화 

논 면적 

변화

밭

면적 변화

년도

1 0.0003 0.042 0.958 0 0.0003 0.012 0.004 0.984

2 0.0050 0.060 0.842 0.094 0.0013 0.025 0.015 0.959

3 0.0050 0.062 0.842 0.091 0.0111 0.037 0.017 0.935

4 0.0051 0.070 0.835 0.090 0.0109 0.044 0.020 0.925

5 0.0052 0.078 0.821 0.096 0.0109 0.052 0.020 0.916

6 0.0052 0.085 0.809 0.101 0.0107 0.061 0.019 0.908

7 0.0052 0.092 0.801 0.102 0.0106 0.069 0.020 0.900

8 0.0052 0.098 0.793 0.104 0.0106 0.076 0.020 0.892

9 0.0052 0.103 0.785 0.106 0.0105 0.084 0.020 0.886

10 0.0053 0.109 0.778 0.108 0.0105 0.090 0.020 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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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량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첫째, 지역 

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에 대응하는 국가 단위의 정책 

개입 시, 식량안보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립수산식품부,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4.4%, 곡물 자급률은 20.9%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국제 전쟁의 발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국

제 식량 공급망 마비 등의 여파로 식량 자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인구와 경지면적의 부정적 상호관계는 농가 고

령화와 도시 면적 확대로 인한 식량 자급률의 악화 가

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 농지전용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경지면적이 감소하여 작물 생산

량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급격한 생산성 향상이 일

어나기 어려운 단기에는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

량 감소가 강화될 수 있다. 통계청의 2020년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채

소 및 과수의 생산량은 늘었지만, 노지재배 면적과 식

량 작물의 생산량은 약 10% 정도 줄어들었다. 반대로 

경지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 임금이 높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유출되어 해당 지

역의 고령화가 심화될 수 있다.10) 이러한 상호작용은 

결국 농촌의 도시화 혹은 고령화를 더욱 가속하고, 식

량 자급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 노동

력 부족과 같은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은 

식량안보 강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변수의 분석 결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시사점이 있다. 지역의 외

국인 근로자 수 증가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고 경지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

행연구에서 인구의 크기는 지역 경제 성장 혹은 쇠퇴

를 나타내는 지표로 논의됐다(김이선 외, 2019). 외국

인 근로자의 유입은 생산 인구와 소비자의 양적 확장

을 의미하므로 이들의 정착은 지역 경제기반 유지와 

성장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장기 정착

을 통한 지역발전은 지역 노동수요에 대한 전망과 지

자체 단위의 이민 및 고용 정책 등이 선행되어야 실현

될 수 있다(Taylor, 2010; 엄진영, 2021). 이는 지자체 

단위의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한 이민 정책 운용이 필

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

주의 신청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밭 면

적 증가 충격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한 

Granger 인과관계의 유의성은 밭 면적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유입이 아니라 반대로 농가가 노동력 충당

에 대한 기대로 밭 면적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경영주가 재배 및 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농번기 노동력 보충에 대한 확실성이 

증가하면 비교적 많은 노동 투입이 필요한 작물 재배

를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행(2022.7)과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 시행을 법제

화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2023.2)은 고무적

인 일이다.

또한, 연구분야에서도 농촌 및 고령화 심화 지역으

로 유입된 농업종사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경제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농업에 종사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분석은 이들이 농가의 인

력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적·사회경제적으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집중 되어왔다(김준형, 

2016).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

한기 동안 지역 노동 공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역의 농업 성격에 따라 노동수요의 특징

이 다르므로 지역 단위 분석이 필요하다. 농업 기술 발

전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들이 단순 제조업 

혹은 저임금 서비스업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인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인구변화와 농업의 

상호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첫째, 시군구 단위의 밭작물 재배

면적 데이터의 부재로 노동집약적 작물(예: 고추, 양

파와 같은 밭작물 및 시설 원예 작물)의 재배면적을 통

한 실증분석은 수행할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단기 근로(3~5개월)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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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근로자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의 영향을 살펴

볼 수 없었다. 엄진영(2021)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

면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

자의 비율은 전체 조사 농가 외국인 근로자 중 약 20%

로 나타났고, 작물 재배 농가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인 근로자의 노동 공급과 지역의 경지면적 상호영향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수 데

이터 부족과 더불어 경지 및 재배면적 의사결정이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한 점 등의 이유로 관측치가 축소되어 장기영향

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부족 문제

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변수 간의 영향 요인은 파

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서는 다른 영향 요인들을 통제하고 인구이동,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경지면적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작물 생

산자의 작물 재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정보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임금 정보들을 

통해 재배면적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인과관계와 그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

1)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2)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 농업부문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

는 2021년 약 26,000명까지 감소하였으나 노동 부족 문제 해

결을 위한 외국 인력 도입 확대로 2023년 9월 약 39,000명으

로 상승하였다(법무부 통계월보). 

3)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농업종사 기간별 농가

인구(15세이상)”에 따르면 2010년 전체 농업종사 농가 인구 

중 15세 이상~60세 미만의 비율은 54%였으나, 2022년에는 

33%로 줄었다.

4) World Bank, Urban population (% of total population) 

- Korea, Re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SP.URB.TOTL.IN.ZS?name_desc=false&locations=KR 

5) <그림 1>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세종시의 데이터가 

제외되었다. 세종시의 인구이동률은 2012년 31.2%, 2013년 

7.4%, 2014년 24.2%, 2015년 29.0%, 2016년 13.2%, 2017년 

13.3%, 2018년 10.6%, 2019년 7.3%, 2020년 3.8%, 2021년 

3.9%, 2022년 2.7%이다. 

6) 시군단위 데이터는 KOSIS에 공개된 「농업면적조사」의 행

정단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시와 군단위(구 단위의 정보는 

시로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음)로 공개된 집계자료를 이용하

여 연구 기간 인구이동 및 외국인 근로자 수 데이터와 균형패

널(Balanced panel)을 이루는 141개 시군을 사용하였다.

7) 분석 모형2에서 사용된 논벼 면적과 밭 면적의 합은 분석 모

형1의 경지면적이 아니다. 논밭작물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논면적 대신 논벼면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8) 전진 평균 차분 방법은 패널의 특정 변수에 대해 사용 가능

한 모든 시계열의 평균을 빼는 차분 방법으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한다(Arellano and Bover, 1995). 

9)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실제 원인과 결과 관계를 검정하

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시계열 정보를 활용한 검정

이기 때문에 횡단면 모형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

계열에서 특정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보다 먼저 일

어나는지 여부이다.

10) 2022년 월평균 농가소득 3,846,083원(통계청 농가경제조

사)은 도시가구 월평균 근로소득 5,012,514원 (통계청 가계동

향조사)의 76% 수준이다. 이는 농촌지역 경제활동인구가 농

업에 종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제

조업 혹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할 유인이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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